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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탄소시장 출범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 계획
- 유럽연합(EU)은 CO2 배출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EU 밖 국가들이 탄소 시장을 출범할 수 있도

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EU의 기후 정책 책임자가 밝힘
- EU의 기후 정책 책임자인 붑케 훅스트라는 “EU 밖의 국가들이 유사한 계획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동안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더 많
은 탄소 시장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탄소 시장도 연결해야 한다”고 말함

-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시장 출범을 돕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계획임

2. 유럽 NZIA ‘중국 장벽’ 높인다, EU 진출 한국기업에 반사이익 돌아오나
- 유럽 지도부가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잠정 합의해 법안 시행을 준비하면서 대중국 무역 장벽을 

높임
- NZIA가 중국산 제품에 장벽을 쌓으면 유럽 진출 한국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업종도 있음. 에

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기술 분야임. 이 분야 기업들은 유럽 역내에서 제품
의 65% 이상을 생산하면 NZIA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권가에선 헝가리에 공장을 세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업체 성일하이텍, 포르투갈 풍력타워 및 하부
구조물 기업을 인수한 씨에스윈드 등 폐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주목하고 있음

- 폴란드, 헝가리 등 EU 회원국 지역에 이미 법인 혹은 거점을 마련해둔 한국 대기업들도 눈여겨볼 만
함. 히트펌프 등 공조(HVAC)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잡은 LG전자를 비롯해 유럽 전기차 고객
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곳들임

- 지원 대상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 사업임. 기존 초안에선 
제외됐던 원전 관련 기술사업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새로 편입됨

3. 美·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대화 출범… 中의 핵심광물 무기화 대응
- 미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함
- 미 국무부는 미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

표들과 8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었음
- 미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당국자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광

물 개발과 관련한 기준과 거버넌스를 충족할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핵심광물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때 연 중앙아 5개국과 정상회의에서 제안함

4. 일본개발은행, 1500억엔 투자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 일본 정부 산하 일본개발은행(DBJ)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의 공급망 강

화를 위해 1500억엔(약 1조3394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투자는 2024 회계연도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자본 투자와 후순위 부채 형태로 이뤄짐
- 정부 투자를 활용하는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에 따라 DBJ는 차세대 반도체, 축전지, 희토류 금속 등 중

요 원자재와 관련된 자본 지출 및 연구 개발에 최대 수백억 엔을 지원할 예정임
- 또,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 시설 등 인프라에도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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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2024.2.14) 케이트 애브넷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2024.2.12) 손영호 기자

(이코노뉴스 2024.2.10) 조희제 기자

(YTN 2024.2.10) 이종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2.12) 노정용 기자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eu-step-up-efforts-more-carbon-markets-worldwide-2024-02-13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2158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984
https://www.ytn.co.kr/_ln/0104_202402100930126517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2121121405071e8b8a793f7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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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공시기준 초안 3~4월중 마련… 금융위 “기업 이중공시 부담 완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
-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그간 대응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

준의 방향성 등을 논의함
-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건의 내용 등의 골자로 지속가능준비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할 ESG 공시 제도를 다가오는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
체적인 시기는 추후 논의해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함

2. ‘탄소중립전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3억까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함. 모집기한

은 오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임
-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

자를 지원함
- 모집 대상은 기초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뉨.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데, 기초

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트랙은 70% 이내임.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
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 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함

-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된 100여개사 내외임

3. 댐 활용해 에너지 생산… 다목적·용수댐에 수상 태양광 설치
- 환경부가 관리 중인 34곳의 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함. 이들 댐 중 일부의 수

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배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목표를 세움
- 환경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을 통해 댐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댐은 가뭄과 집중호우 등 계절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수위 변동성이 있음. 환경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는 지역을 파악해 실증 사업을 벌이고 확대 여부를 파악할 전망임
- 환경부는 태양광 확대를 위해 올해 관련 규제의 완화도 추진할 방침임

4. 세계 첫 청정수소발전… 그린수소부터 암모니아까지 참여
-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시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서 그린수소부터 블루수소는 물론 

청정암모니아까지 모든 종류의 청정수소가 참여 예정임
- 6월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시할 예정임. 작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HPS)이 개시된 데 이어 올해는 청정수소발전 시장까지 열린 것임
-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물량은 6500GWh로 일반수소발전(1300GWh)의 5배 규모임
- 청정수소발전 입찰 낙찰자는 준비기간 3년 뒤부터 실제 발전을 해야 하며, 거래기간은 15년임 

(뉴시스 2024.2.13) 이수정 기자

(뉴스1 2024.2.14) 황덕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2024.2.13) 윤병효 기자

(뉴데일리경제 2024.2.14) 변상이 기자

(뉴스웨이 2024.2.14) 강민석 기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3_0002624105&cID=10433&pID=13000
https://www.news1.kr/articles/5319315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213022216945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4/2024021400083.html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2141143574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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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스크, SBTi 승인 기후 목표 시리즈 신설
- 통합 컨테이너 물류 회사 A.P. 몰러-머스크는 2040년까지 넷제로 목표가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

니셔티브)’에 의해 검증됐다고 발표함. 머스크는 2022년 말에 시작된 SBTi의 해양 지침에 따라 기후 
목표를 검증한 첫 번째 회사가 됨

- 머스크의 기후 목표에는 2040년까지 Scope(스코프) 1, 2 배출량 96%, 스코프 3 배출량 90%를 절대 
감축하는 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 외에도 2030년까지 스코프 1, 3 배
출량을 각각 35%, 22%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포함돼 있음

- 머스크는 녹색 연료와 연비 개선, 공급망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녹색 메탄올을 사용할 수 있는 선
박 25척을 주문하는 등 녹색 연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

- 또, 최근 업계 최초로 기존 화석 연료 동력 컨테이너 선박을 이중 연료 메탄올 동력 선박으로 전환하는 
개조를 발표함

2. 니켈서 손 떼는 글렌코어… 뉴칼레도니아 광산 판다
- 세계 최대 원자재 업체 글렌코어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채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함
- 막대한 중국 자본을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불어난 손실을 메우기 

힘들다는 판단임
- 인도네시아산 니켈 공급이 급증하면서 2022년 t당 2만5000달러(약 3291만원)에 달하던 니켈 가격은 

이후 약 60% 폭락해 t당 1만6000달러(약 2105만원) 수준이 됨
- 코암니보 광산 외에도 트라피구라의 고로 광산 등 뉴칼레도니아 내에서 사업 중인 세 개 기업 모두 비

용 부담 등의 문제로 채굴을 중단할 위기임 

3. 테슬라 제친 中 BYD, 멕시코 공장 설립 검토... “美 시장 공략 포석”/中 BYD 전기차, 3분
기 한국 상륙 ‘임박’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치고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중국 비야디(BYD)
가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음.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BYD 입
장에서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됨

- 닛케이에 따르면, BYD는 멕시코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함. 이와 관련해 멕시코 중앙 정부와 지
방 정부 관계자들과 공장 위치 및 기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

- BYD는 지난해 4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테슬라를 넘어서며 최초로 1위 자리에 오름.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중국에서 판매함. BYD 입장에선 해외 시장 강화가 향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

- 한편, BYD는 이르면 3분기 국내시장에 전기 승용차를 출시할 예정임. BYD의 전기 승용차 국내 출시
는 이번이 처음임

4. 현대차·토요타 美 수소사업 ‘경고등’… 셸, 캘리포니아 수소충전소 7곳 폐쇄
- 셸(Shell)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7곳을 영구 폐쇄하기로 함. 기존 추진했던 현

지 수소 충전소 부지 매입 프로젝트도 철회함. 이번 영구 폐쇄에 따라 셸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48개로 줄어듦

- 셸은 지속해서 수소 충전소 수를 조정한다는 계획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도 충전기 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함. 지난해 실적 개선을 위해 탄소 절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서 수소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

- 셸은 2022년 영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소 충전소를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 기업 내 저탄소 솔루션 부
문(LC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현대차와 도요타의 현지 수소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됨

(한국경제 2024.2.13) 김리안 기자

(조선일보 2024.2.14) 정미하 기자

(아주경제 2024.2.14) 김정훈 기자

(더구루 2024.2.13) 윤진웅 기자

(ESG투데이 2024.2.13) 수잔 라헤이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47854?date=20240214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02/14/RGCZBCS53JGLLLW555D3LQUCE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ajunews.com/view/20240214080827530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6475
https://www.esgtoday.com/maersk-sets-new-series-of-sbti-approved-climate-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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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화오션, 친환경 경제운항 솔루션 개발… 암모니아 운반선 적용
- 한화오션은 14일 선박 운항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선주에게 친환경 운항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 모니터링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 이 기술은 한화오션이 최근 수주한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시리즈에 적용될 예정임
-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는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운항 정보를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량을 지수화한 값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규제임
- 이 기술은 해당 선박의 현재 등급은 물론 운항중인 항차의 등급, 해당 연도의 연말기준 등급도 예측할 

수 있음

2. 삼성SDI, 호주 니켈-코발트 프로젝트 NiWest에 투자 추진
- 삼성SDI가 호주 얼라이언스 니켈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하는 NiWest 프

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호주 니켈 벨트 지역에 있는 미개발의 고급 니켈-코발트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기

차 시장을 위한 배터리 등급 니켈 및 황산코발트 제품을 연간 약 10만 톤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얼라이언스 니켈은 9일(현지시간) 호주 증권 거래소(ASX)에 삼성SDI와 구속력 없는 텀 시트를 공개

함. 이 텀 시트에는 삼성SDI가 최종 조건의 협상과 충족에 따라 초기 6년 동안 구속력 있는 인수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 요약돼 있음

- 또, 삼성SDI는 얼라이언스가 NiWest 프로젝트를 진행할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됨

3. SK온, 美 천연흑연 3.4만t 확보 공급계약 체결
- SK온이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 웨스트워터 리소스와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힘
- 웨스트워터는 오는 2027~2031년 앨라배마주 켈린턴 소재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흑연을 SK온 미

국 공장에 공급함
-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 테이크’ 계약임. 

북미 전동화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최대 3만4천t까지 구매할 수 있음
- 양사는 지난해 5월 체결한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에 이어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게 됨

4. LG엔솔,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화… 승용차 배터리 공급 확대
- 배터리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이 인도에서 전기 스쿠터 시장에 이어 승용차 시장에

도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힘
- LG엔솔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

는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와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모색 중임
- 구체적인 파트너십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인도에서 올라 일렉트릭(OLAE.NS)과 

TVS(TVSM.NS) 등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에 배터리 셀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2월에 설립된 
인도 법인을 통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M.NS)의 전기차에도 배터리 셀을 공급하며 승용
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5. 포스코이앤씨, 글로벌 탄소중립 SBTi 승인... 탄소중립 전략 신뢰성 확보
- 포스코이앤씨가 글로벌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탄

소 감축 목표 계획)의 2030년 단기 탄소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힘
- 포스코이앤씨는 SBTi 승인 목표에 따라 Scope(스코프) 1, 2에서는 저탄소 현장 구현과 함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을 추진함
- 스코프 3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에 따른 친환경 건축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자재 확

대 등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밸류체인 탄소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

(SR타임스 2024.2.14) 윤서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24.2.12) 김윤수 기자

(한겨레 2024.2.12) 최우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2.10) 홍정화 기자

(스마트투데이 2024.2.14) 이재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2.10) 홍정화 기자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61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61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28003.html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2100758106970e8b8a793f7_1/article.html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2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2100804149935e8b8a793f7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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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SG 의무공시 지침 발표… 스코프 3 배출량 보고도 포함
- 중국의 3대 주식시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SSE), 선전증권거래소(SZSE), 베이징증권거래소(BSE)
가 새로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발표했다고 ESG투데이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보도함

- 지침에 따라 3대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2026년 4월 30일부터 ESG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이로써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에 이어 ESG 공시법 도입 행렬에 중국도 참여하게 됨

- 의무 적용 대상은 전체 상장 시장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450개 기업임.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음

- 중국 거래소는 지침에서 네 가지 핵심 공시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 유럽과 동일하게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따름

- 지침은 △기후 변화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순환 경제 △에너지 사용 △공급망 안보 △
지역 활성화 △반부패 및 뇌물 방지 등 광범위한 ESG 주제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개괄적으로 설명하
고 있음. 또, 기업들이 도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규
칙에 포함함

- 중국의 ESG 의무 공시를 발표가 놀라운 일은 아님

- 중국은 2020년 12월 국내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10개 이상의 ESG 테마와 130개의 기본지표, 350
개 데이터 포인트, 40개 이상의 산업 리스크 및 기회 매트릭스 지표를 통합해 중국형 ESG 지표인 CN-
ESG 평가 시스템을 발표함

- 이는 한국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21년 12월보다 1년 앞섬. 또, 중국은 2022년 6월 기업 
ESG 공시 지침도 발표함.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2
년 100대 기업의 89%가 ESG 공시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ESG 공시를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
히고 있음. 즉, 중국의 특수한 노동환경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등 ‘불리한 게임의 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AXA SPDB 투자운용사의 주식투자 담당 양유빈 부이사는 2021년 6월 중국 사회투자포럼 정상회담에
서 “국내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죄악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ESG 투자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ESG 자금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임팩트온 2024.2.13) 송준호 기자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1

